
20 February 18, 2019   Vol. 1251 연재

  

남편이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

다소 충격적이었다. 결과지에 체크된 비만, 내장

지방, 고혈압이라는 단어들을 확인하는 순간 남

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인식하게 되었다. 

귀국한 이후로 부쩍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있다

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검사를 통해서 결

과로 접하니 마치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아이

처럼 힘이 쭉 빠졌다. 

남편은 어릴 때부터 줄곧 말랐었고 그동안 살

찌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다. 고

봉밥을 한 그릇 뚝딱하고 콜라를 대여섯 잔씩 마

셔도 허리 둘레 30인치를 넘어본 적 없더니, 30

대 중후반부터 슬금슬금 턱선이 무뎌지고 복부

쪽으로 살이 붙더니 언제부턴가 오랜만에 만나

는 사람들로부터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

되었다.   

나 역시 살이 많이 쪘다. 귀국 후 2-3킬로 체중

이 늘었다고 하니 지인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, 중

년에 살 빠지면 나이 들어 보여서 못쓴다며 나를 

위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. 그동안 즐겨 입

었던 바지들이 모조리 너무 꽉 껴서 옷을 물갈이 

하듯이 갈아치워야 할 판이고 사진을 찍으면 얼

굴이 보름달처럼 나오는 바람에 사진 찍는 것도 

기피하게 되었다. 살이 찐다는 것은 별로 반갑지

도 결코 유쾌하지도 않은 일임이 분명했다. 

체중이 늘어난 이유로 운동 부족도 크게 한몫 

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었기 때

문에 한창때처럼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체내에서 

덜 소비가 되어 결국 점점 살이 찌고 마는 것이다. 

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하다는 나잇살인 모양이

다. 그리고 나도 남편도 결국 후덕해지는 중년의 

길로 접어들고 만 것이다.   

 

어쨌든 나보다 좀 더 건강 수치가 위험해진 남편

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저녁 다이어트 식단에 돌

입했다. 한참 잘 먹고 잘 커야 하는 아이들은 먹던 

대로 먹고 남편의 저녁상은 따로 준비했다. 주로 

샐러드, 토마토, 아보카도, 닭 가슴살, 닭 가슴살 

소시지, 곤약, 두부 등을 상에 올렸다. 아이들이 

고기반찬을 먹은 날도,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날

도 남편 앞에는 다이어트 식단이 올라왔다.

첫 1-2주 동안은 신이 나서 매일 매일 새로운 

다이어트 메뉴를 준비하며 당장 체중 변화가 생

기기라도 할 듯 온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었다. 그

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차도는 보이지 않

았다. 아침,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다 보니 따로 

챙길 수가 없고 특히 설 연휴와 가족 여행 중에 

고삐가 풀려 연신 먹었더니 아직까지도 헤어나오

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남편의 다이어트를 주도

했던 나 또한 초심을 잃고 그 열정이 시들해진 것

이 분명하다. 하긴 내 살도 못 빼는데 남의 살은 

어찌 빼겠다고 용감하게 칼을 뽑아 들었는지……  

어제 저녁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“어느새 다

이어트도 쉽지 않은 나이가 되어 버렸네.”라고 

하는데 어쩐지 그 뒷모습이 쓸쓸하다. 설 연휴 저

주에서 벗어나 다시 한 손에는 채찍, 다른 한 손에

는 당근을 쥐고 흔들어야 하는 것인가……   

그나저나 내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두고 있

어서 그런가 요즘 부쩍 우리 현관문에 스포츠 센

터 광고지가 붙어 있고 자주 드나드는 SNS 페이

지마다 다이어트 관련 광고들이 눈에 띄게 늘어

났다. 시술이나 다이어트 식품과 음료 등으로 단

기간에 살이 빠진다는 광고들은 절대 믿을 만한 

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비포 & 

에프터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. 그리고 

내가 비포 & 에프터 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

을 아주 잠시 해본다. 달콤한 상상 후에 부쩍 식

욕이 오르는 것은 기분 탓인가…… 다이어트 후

유증인가…… 

나이 지긋한 중장년임에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

을 유지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관리 비결이 궁금

해진다. 부디“타고난 것”이라는 대답만큼은 피

해가길 바라며…… 

 다이어트 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
